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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최선을다하는진정한프로

소풍가는날. 어머니가싸주신김밥두어줄과칠성사이다한병에온세상을다가

진듯너무나행복했던그시절. 그래서구멍가게철수녀석이제일부럽던그

때.

어릴적선망의대상이었던칠성사이다와매일을같이하는행복한사나이, 롯데

칠성음료(주) 오포공장의최동섭계장을만나보았다.

■ 누가해도 할일이면 내가하자. 언제해도 할일이면 지금하자. 

내가지금 할일이면 더잘하자.

1979년 12월에 준공되어 현재 23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롯데칠성음료

(주) 오포공장은칠성사이다, 2%, 망고, 콜드등약180종의음료를생산∙공급하고

있다. 1991년1월이곳에입사하여2년동안기계설비보전업무를담당하던최동섭

계장은안전사고의다발로, 근로자의안전이집중적으로거론되면서1993년부터

서무과로발령받은후안전관리업무를전담하고있다. 「누가해도할일이면내가하

자. 언제해도할일이면지금하자. 내가지금할일이면더잘하자.」라는책에서본글귀

를 항상 마음 깊이 새기고 안전업무에 임한다는 최동섭 계장은 평상시 잘못된 습

관∙습성을버릴것을근로자들에게재차강조한다.

■ 남을 먼저 사랑하는 안전인

안전을하면서근로자들과의유대관계에힘쓰는그는평소볼링과당구를즐겨

퇴근후근로자들과자주게임을즐긴다. 게임을통한취미생활은물론근로자들에

게한발다가설수있는좋은기회이기때문이다.

항상남을먼저생각하고배려하는가슴따뜻한그이지만, 안전에관해서는한치

의오차도, 한치의양보도없어직원들사이에서‘최틀러’라불리기도한다. 특히, 과

거회사에서발생한사고사례집을직접만들어근로자들을교육시킴은동종재해의

근절을위한그의노력과근로자들을아끼는따뜻한마음을엿볼수있다.

내일당장회사를떠나더라도후임자가와서‘아~ 이자리에있던사람은정말프

로였구나.’할수있도록순간순간최선을다한다는그에게서, 롯데칠성음료(주) 오

포공장의안전이한차원더업그레이드될것을예측할수있었고, 그의노력이무재

해의결실로이룩되기를진심으로기원한다.

그는오늘도박하사탕처럼시원한웃음을머금은채현장으로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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